
믿음이 뭐니? 1 

“예수 믿으세요?” 

 

  마음열기  

착각속에 사는 사람들 ^^ 

* 연애하는 남녀 :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 시어머니 :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줄 안다.  

* 장인 장모 :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 여자들 :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 있어 따라 오는 줄 안다.  

* 부모들 :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 아가씨들 :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 육군 병장 :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 남편 :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 엄마들 :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 꼬마들 :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 대학생들 : 철 다든 줄 안다. 학교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줄 안다. 

 

- 위의 내용들 중 동의가 되는 부분이 몇 개나 되시나요?  

 

-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서로 나누어 보

세요.  

 

 나눔    

1. 교회를 다니는 것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과 불편함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익 불편함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마서 2:17 

17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로마서 4:1-5 

1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

겠습니까? 

2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4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

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5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

기시는 것이 됩니다. 

- 로마서 2:17은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

랑하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로마서 4:1-5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바

울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유대인(2절) 바울(3절) 

  

 

 

 

-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행동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로마서 4:1-5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 요즘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순전한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적용과 결단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그 사람과 친하다는 착각. 우리는 하나

라는 착각. 나만 그렇다는 혹은 나는 아니라는 착각.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착



각.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는 착각. 나는 운이 좋다는 착각.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 속에도 미묘한 오해와 

착각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그의 위대한 행위나 업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큰 착각임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에

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맡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앙의 주

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일하

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셨다”고 말합

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진창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

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

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일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

다. 

당신의 삶에서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 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일에 기꺼이 뛰어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

어 보세요 

 기도 


